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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中代 華嚴學僧 表訓考
60)

김 상 현*

머리말.

에서의 수업. ,

과 그리고 강의. ,

과 그리고. ,

맺는말.

국문초록【 】

은 신라중대 불교사에서 주목할 만한 고승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그의 생애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표훈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는 이 부석사를 창건하고 에 전념하기

시작했던 문무왕 년 으로부터 경덕왕대 까지 거의 년에 걸쳐서16 (676) (742 765) 100

되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등의 문제로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라는 주장.

까지도 대두했다 과연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

본고에서는 의상과 표훈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되 표훈의 생존 시기와 중요한 활동,

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고찰하고

자 했다.

표훈은 의상으로부터 직접 수업한 대 제자 중의 한 명이다 이 사실은10 .  

 및 가 전하는 표훈과 의상의 문답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표훈의.  

활동이 돋보이는 시기는 세기 중반인 경덕왕 때다 그는 년 무렵에8 (742 764) . 750

황복사에서 을 만났고 년 무렵에는 경덕왕을 만났으며 년에는 황복사, 757 , 760

에서 화엄을 강의했다 표훈이 의상 문하에서 수업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덕왕 때. ,

의 그의 나이는 대 혹은 대 정도의 노령이었을 것이다 의상이 돌아간 년70 , 80 . 702

에 표훈의 나이가 세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가 황복사에서 강의하던 때는20 ,

동국대 명예교수*

이 논문을 투고 후 며칠이 되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 .

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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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표훈은 장수했던 것 같다 표훈은 김대성의 불78 . .

국사 창건에도 적극적으로 자문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얻어 후사 잇기를 열망하.

고 있던 경덕왕에게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신라.

의 마지막 으로 존숭되기도 했다 표훈이 의 중의 한 분에.

포함되었던 것도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높은 때문이었다.

주제어 표훈 의상 대정 경덕왕 불국사 황복사: ( ), ( ), ( ), ( ), ( ),表訓 義相 大正 景德王 佛國寺

( )皇福寺

은 신라불교사에서 주목할 만한 고승이다 그는 의 제자.

였을 뿐만 아니라 중에 포함되었던 고승이고 의, ,

문제에도 관여하고 와도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에 관한 자료는 삼국유사 등, ,      

에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그의 생애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표훈의 활동은 이 생존했던 시기로부터. (625 702)

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등의 문제로 표훈(742 765) .

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고 원래는 유가종에 속한 승려였다가 화엄종으,

로 전향한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했다.1) 따라서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된 셈이다 필자는 표훈이 의상의 직제.

자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간략하지만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2)

1) 김복순은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쪽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 1990, 49~56  

년에는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은 그의 한1994 3 ,   

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에 재수록 했다, , 2002 . 

2) 김상현 삼국유사 의상 관계 기록의 검토 사학지, 28,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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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의상과.

표훈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되 표훈의 생존 시기와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

도 검토함으로써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의상은 제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태백산 와 태.

백산의 ,3) 그리고 소백산의 등지에서 제자들에게 화엄을 강의

했다 어떤 때는 그가 지은 를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화엄경. ,    

을 강의했으며 이 보내온 를 해석하기도 했다 에서, .  

를 개최하기도 했고,4) 추동에서는 일 동안이나 강의에 전념하90

기도 했다.5) 의상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는,

더욱 유명했다 삼국유사 의상전교조에 의하면 그의 제자에는. , ,  

등 명의 이 영수, , , , , , , , 10

가 되었는데 모두 이며 각기 전기가 있다고 했다 이들 십대제자는, .

로 불리기도 했고,6) 은 에서

으로 표현하기도 했다.7) 중의 의상전에서는 , ,  

등을 라고 했고, ,8) 그리고 은 에  

3) 쪽( 45, 758a )    

4) 쪽( 45, 742b )    

5) 삼국유사 권 진정사효선쌍미조5, .  

6) 한국불교전서 쪽, , 4, 239c .    

7) 한국불교전서 쪽4, 632b .  

8) 는 의상의 직제자로 보기 어렵다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권을. 2  

남긴 이 의상의 직제자였을 것임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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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을 특별히 의상의 뛰어난 제자로 강조했다, , , .9)

일본의 도 년에 지은 에서 의상에게(1240 1321) 1295   

는 등 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라고 한다고, , , ,

했다.

의상의 여러 제자 중에서도 표훈은 에 해당했다 그런데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가 아니라 의상의 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어

서 문제가 된다 신라시대의 은 나이 세가 되면 년을 기한으로 임. 50 7

명하던 이기에 년대에 을 지낸 표훈이 태어난 시기는 년750 700

무렵이 되고 따라서 그는 년에 돌아간 의상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702

것이10) 이 주장의 핵심적 근거이다 그러나 표훈이 의상의 상족 제자였다.

는 여러 자료들을 모두 믿지 않은 채 오직 이라는 은 세에 년, 50 7

을 기한으로 임명되었다는 자료와 표훈이 경덕왕 때에 대덕이었다는 삼 

국유사 의 기록만을 중시하여 표훈이 의상의 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 

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이라는 표기에서의 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으로

만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은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승직과 상관없이 덕행이 높은 승려를 대덕이라고 존.

칭하는 경우가 있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에는 젊고 나이가 아래인 비구는 어른이고 나이 많은 비구에게 그 씨 

족과 성명을 부르지 않고 대덕이라고 하거나 혹은 구수라고 불러야 한다

고 했다.11) 이처럼 대덕은 승직과 상관없이 존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등에는. ,  

등의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 경우의 대덕이 반드시 승직으로 사용된,

9) 한국불교전서 쪽3, 775c .  

10) 김복순 앞의 책 쪽, , 2002, 137 .

11) 권 쪽38, 24, 399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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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표훈 진정 등 여 대덕이 의상 화상을 따라서. , 10 ( )

을 배웠다는 의    12) 운운은 승직과는 무관하게 존

칭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혹은 등의 도 승직으.

로서의 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나이 세가 되어야 에 임명할 수 있고 년을 기한으로 정50 7

했다는 의 중의 내용도13)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덕이라는 승직이 신라에서 엄격하게 시행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치원이 쓴 기록. ,

중에서도 에 관해서 언급한 이 기록만을 신빙하고 에서,   

표훈이 의상의 중의 한 명이었다고 한 최치원의 직접적이고도 구체

적인 기록은14) 오히려 믿지 않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김복순에 의하면 의상은 부석사에 상주하면서 화엄을 강의하였고 진, ,

정 지통 오진 등의 제자들은 부석사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표훈만은,

태백산 내지는 소백산 부석사 등지에 거주하면서 의상의 법을 이은 사실,

이 전혀 없다15)고 한다 그러나 표훈은 의상으로부터 를 직접 배.   

웠고 스승을 면대해서 질문한 경우도 있다 등 여 명의 제자, . , 10

가 의상으로부터 을 배웠다는 다음의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에서 말했다.  

12) 쪽( 45, 721a ).    

13) 동문선 권, , 64.  

14) 물론 의 경우 의상의 뛰어난 제자 을 거론하면서, ,  

등의 이름은 로 기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 .

의 에도 등을 의상의(1240 1321) , , ,  

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장화상전 의 세주 또한 최치원의 기,   

록으로 볼 수 있다.

15) 김복순 앞의 책 쪽, , 2002,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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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훈 진정 등 여 대덕이 의상 이 계신 곳에서 이 을 배울 때, 10 ( ) ,①

이렇게 물었다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이 곧 자체라고 하신 뜻을 어. “

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은 곧?” ‘

이라는 로 답했다 그리고 자네들은 마땅히 마’ . “

음을 잘 써야 한다 라고 하셨다 표훈덕은 을 지어서 해석했는데” . ,

이 그것이다, , , . 이와

같은 관을 지어서 화상에게 드렸더니 화상께서는 옳다고 하셨다5 , .

은 을 지어서 해석했는데, ,

이 그것이다 이 문에 은 을 추가하여. 3

으로 하였다.

또 로 하면 는 요 이하는 이,②

며 이하는 고 이하는 이다 이 말씀도 역, , .

시 표훈덕의 뜻이다 에 에서 설하신 것이다. .16)

에서 인용하고 있는 는 세기 중엽 이후의 신9    

라 하대에 쓰여진 것으로 짐작된다.17) 김복순은 대기 중의 이 기록 중  

표훈 등이 의상화상으로부터 법계도인 을 배웠다거나 표훈이 을 지  

어 의상화상에게 드렸더니 화상이 옳다고 했다는 등의 기록을 직접 인용

하면서도 이 기록의 사료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와 를.

연결하여 이 기록은 의상 사후인 원년 에 표훈이 를 설했(760)

다는 것을 신빙하면서 표훈이 의상에게 직접 화엄을 배웠다는 기록은 믿

16)

( 

쪽: 45, 721a b )   

17) 졸저 신라화엄사상사 민족사 쪽, , , 1991,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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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도 와 를 연결하고 또 상원 원년을 년에 비정하. , 674

여 문무왕 년 황복사에서 표훈 진정 등 여 이 의상으로부터14 (674) 10

법계도를 배웠다고 해석하고 부석사가 창건된 년 문무왕 이후에, 676 ( 16)

이 출가했다는 기록까지 의심한다.18)

그러나 앞에 인용한 대기 의 기록은 와 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만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의 사실을 전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즉 은 표훈 등이 의상으로부터 직접 법계도인 을 배우던 때에 관한 기  

록이고 로 시작되는 는 표훈이 황복사에서 에 대해 설한 내용,

의 기록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원 원년은 년이 아니라 년으로 보는. 674 760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대기 의 과 의 기록은 서로 다른 시기에 행.   

해진 강의를 함께 서술했는데 표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

대기 의 과 의 기록은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도 없다 에서는 표훈이 을 지어서 에게 드렸더니 화상이 옳다.

고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에 표훈이 의상에게 드렸던. 19)은 다음과

같다.

나는 모든 이 이루는 법이니,

모든 연은 나로서 연을 이룬다.

연으로 이루어진 나에겐 실체가 없으니,

나로 이루어진 연에는 자성이 없다.

제법의 유와 무는 본래 하나,

유무 제법이 본래 둘이 아니다.

있을 때는 있음이 아니니 도리어 없음과 같고,

없을 때는 없는 것이 아니니 도리어 있음과 같다.

모든 법 본래 이동하지 않으니,

능히 관찰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다.

18) 의상 화엄사상사 연구 민족사 쪽, , , 1993, 101 .  

19) 쪽, 45,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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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인용한 대기 의 의 기록에는 표훈이 의상 문하에서 수업하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물론 이 때의 이.

란 의상을 존칭한 것이다 표훈과 스승 의상 사이에 있었던 문답은.  

에 인용된 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에 이런 기록이 있다.  

표훈대덕이 의상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라고 합니까“ ?”

이 말했다.

곧 우리 의 몸이 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머무름이 없“

다 고 한다[ ] .”

또 물었다.

만약 에 따라 나눈다면 여러 종류의 이 됩니까“ ?”

화상이 말했다.

이는 으로써 된 이기에 하나를 원하면 곧 하나가 되고 많“ ,

은 것을 원하면 많은 것이 된다.”

또 물었다.

만약 가 하다고 하면 입니까“ ?”

화상이 말했다.

만약 의 머무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장래에 와 를 내“

가 당연히 하겠다.”20)

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 는 대개 세기 중엽 이후9    

어느 때의 저술로 의상계 신라 화엄학승의 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에,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21)

20)

쪽( , 45, 721c )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8 14:26(KST)



263

이처럼 고기 나 대기 등에 보이는 의상과 표훈 사이의 문답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자 표훈과 스승 의상이 주고받았던 문답을 전해.

주는 고기 나 대기 의 자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표훈의 생존 시기를 년 전후의 시기로 보는 김복순은 그. 700 760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 표훈과 관계되어 나오는 내용은 가탁되거나 윤색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22) 그리고 그는 표훈이 직접 의상에게 일 

승법계도 를 배운 것처럼 서술한 대기 의 기록은 윤색이라고 하면서   

대 기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대기 는 표훈계의 들이 표훈을 드러내기 위해 쓴 저술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표훈계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대기 에는 순서상,   

뒷부분에 놓아야 하는 표훈의 이름을 보다도 먼저 내놓는 등 그를

부각시켜 의상계에서의 그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23)

김복순의 대기 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표훈은 의상의 직제가 아니라  

는 자신의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대기 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료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표훈은 의상의 직제자일 수 없다.

는 김복순의 견해에 의하면 표훈과 의상의 문답을 수록하고 있는 고기,   

의 기록도 윤색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를 가탁이나 윤색이라고 볼 근거,

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 인용되어 전하는 대기.     

및 고기 의 표훈과 의상의 문답 기록을 통해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였음  

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1) 졸저 앞의 책 쪽, , 1991, 46 .

22) 김복순 앞의 책 쪽, , 2002, 137 .

23) 김복순 앞의 책 쪽, , 1990, 55 .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8 14:26(KST)



264 14

표훈은 세기 중반인 경덕왕 때에 의 에 머문 적이 있다8 .

그런데 김복순에 의하면 표훈은 황복사에 주석하던 유가대덕이었는데, ,

년경에 화엄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한다760 .24) 즉 황복사는 유가계 사찰이

고 황복사에 주석한 표훈은 유가계 승려라는 것이다 년 성덕왕 에, . 706 ( 5)

조성된 에는 와 은 의 신성

한 영령을 위해 에 을 세운다는 기록이 보인다.25) 김복

순은 황복사를 선원가람이라고 한 이 명문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는 유가.

의 여러 승려들을 모두 라고 불렀다26)는 기록과 관련지어 선원가람을

유가의 선사들이 머물렀던 가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황복사는 유가사

찰이라고 보았다.27) 그러나 유가의 승려들을 선사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들이 머물던 사찰까지도 선원가람이라고 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표훈이 황복사에 주석했던 사실은 이 황복사의 표훈대덕을

방문하여 화엄의 에 대해 배웠다는 기록과 그가 원년(760)

에 황복사에서 를 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했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 황복사의 을 방문해서 에 대해.

배움을 청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옛말에 이렇게 전해온다 이 에 있을 때 이. ,

표훈대덕의 에 나아가 아뢰기를 컨데 을 배우고자 합니다, “ ”

라고 했다 이에 표훈대덕은 대중을 방밖으로 나가도록 명했다 모든 사. .

람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스님은 문을 나가 창가에서 엿들었다 그.

24) 김복순 앞의 책 쪽 쪽, , 1990, 52 , 56 .

25)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쪽, , , 1976, 140 .  

26) 삼국유사 권 원종흥법 염촉멸신조3, .  

27) 김복순 앞의 책 쪽 쪽, , 2002, 122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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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표훈대덕이 말씀하기를 이란 의 이고‘ ’ , ‘

은 의 이며 라는 것은 의 경문이’ , ‘ ’

다고 했다.28)

의 에 전하는 이 기록에 의하면 대정(923 973) ,  

과 표훈은 화엄사상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문답을 나누고 있다 대정.

이 황복사의 표훈을 방문한 시기는 그가 에서 물러난 년 직후였750

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표훈이 경덕왕, . 19

년 에 황복사에서 설했다는 의 뜻에 의한 법성게의 과분을 정리(760)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1 4 ( ) →∼ ∼

구5 14 ( ) →∼ ∼

구15 22 ( ) →∼ ∼

구23 30 ( ) →∼ ∼

경덕왕 년에 표훈이 황복사에서 강설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 의상의19

였다 표훈은 일찍이 를. , ,

등의 으로 한 적도 있다 즉 법성게 구를, . 30

으로 과분하여 의 구절은 부동건립문 그 다음 구는 이사구덕문4 , 14

및 사융현리문 그 뒤의 다른 구절은 수행증장문으로 나눈 적이 있다, .29)

이처럼 표훈은 의상으로부터 를 배운 후 만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28) 쪽, ( 4, 63 ).    

‘

.’

29) 쪽: 45, 72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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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강의했던 것이다.

황복사에 주석하던 표훈과 관련된 이상의 두 자료는 모두 표훈이 화엄

을 설한 내용이다 이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복순의 견해와 같이 황. .

복사가 유가사찰이고 표훈도 유가대덕이었다면 그는 왜 황복사에서 유가,

가 아닌 화엄을 설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

복순은 년경에 표훈은 화엄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760 .

유가승인 표훈이 유가사찰인 황복사에서 대중이 있는 가운데 화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에 방에 있던 이들을 모두 내보낸 것이라

고도 한다.30)

그러나 표훈은 유가계 승려였던 적이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훈은.

의상이 입적하기 전에 의상의 문하에서 직접 화엄을 수업했던 직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상의 직제자 표훈이 주석하면서 화엄을 강의하고 있.

던 세기 중반경의 황복사는 오히려 화엄종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8 .

황복사는 의상이 출가했던 사찰이다 그리고 의상은 훗날에도 황복사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   

다.

의상은 황복사에 있을 때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언제나 허공,

을 밟고 올라갔으며 층계는 밟지 않았으므로 그 탑에는 사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 무리들도 층계에서 석 자나 떠서 허공을 밟고 돌았으므로. ,

의상은 그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반. “

드시 괴이하다 할 것이니 세상에 교훈될 것은 못된다.”31)

의상과 그 제자들이 허공을 밟으며 탑을 돌았다는 이 기록에는 의상과

그 제자들의 신이한 이 강조되어 있다 아무튼 이 기록에 의하면 의. ,

30) 김복순 앞의 책 쪽, , 1990, 53 .

31) 삼국유사 권 의상전교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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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그 제자들은 황복사에 머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주로 부석사를 중심.

으로 활동하던 의상이 경주 황복사에 오래 머물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출가 사찰인 황복사에 잠시라도 머물렀을 가능성은 있다.

표훈의 화엄학 관련 저서는 전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저서명조,

차 확인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화엄 관련 그의 설은 여러 곳에 인용되었.

다 표훈의 설은 중의 대기 에 회 그리고 고기 에. 5 ,      

회 인용되었고 의 여러 저서에 회가 인용되었다 즉1 , 8 .  

에 회 에 회 에 회4 , 2 , 1 ,     

 에 회가 인용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표훈의 설 이1 . 

외에도 다음과 같은 표훈의 이 있다.

표훈은 을 말한 바 있다 즉1. . , , ,

이다, ( 1).  

의 뜻은 곧 은 머무름 없는 이고 은 이다 본분종2. , .

자란 만약 경문에서 설한 곳을 가리키면 의 의 이다 이 오해.

로써 의 체를 삼으며 이 본식을 기준으로 하여 뒤의 여러 모임 가운데,

서 혹은 이라 하고 혹은 이라 하며 혹은 등이라 하기도, ,

하였다 말하자면 만약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바로 에 의지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이 바로 곧 임을 증득한다 그러니 이 증득한 곳은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기 때문에 중하근기 사람은 믿지 못하므로 가 바로 그대

본식의 근원이라고 설하니 이로써 앞의 근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이 곧 법,

성임을 안다( 1).  

에 의하면 표훈대덕은 푸줏간의 백정은 백정질 하는 것으로 생활을3. , “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보현의 광대한 행원이다 그러므로 칼로 벨 때는, .

의 법문을 얻게 하고 불로 지질 때는 의 법문을 얻게 하는 것이라

했다 고 한다.” ( ).  

표훈은 이렇게 해석했다 왼쪽에 세운 그림은 이고 오른쪽에 세운 그4. . ,

림은 이고 아래쪽에 가로 막은 그림은 이다 또 오른쪽 그림은 견, .

문이고 왼쪽의 그림은 해행이고 안쪽 위의 그림은 부처를 보는 것이고, , ,

아래의 그림은 부처의 명호이다 생을 거친 사람이라야 비로소 부처의 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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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얻는다( ).  

상즉의 구 중에서 훈대덕은 처음의 구는 초교이고 제 구는 종교와 돈교5. 4 2 , 3

이고 제 구는 원교라고 했다, 4 ( ).  

은 의 세 교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기를 초회는 돈교이고 다음6. , ,

의 다섯 법회는 점교이며 뒤의 두 회는 원교라고 하였다, ( 

권2). 

이처럼 표훈의 화엄에 관한 여러 이 전하고 있지만 유가에 관한,

표훈의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점 또한 표훈이 유가로.

부터 화엄으로 전향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 황복사의 을 방문해서 에 대해 물었고 이,

에 대한 표훈이 답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다 은.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한 과 동일한 인물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현종 년 년 에 작성된. 15 (1024 )

의 신라 제 대 의 인 운운의 기록은 의35

관등이 이었음을 알려 주고 동시에 과 이 동일인물이란 점,

을 시사해 준다.

대정은 경덕왕 년 월부터 경덕왕 년 월까지 에4 (745) 5 9 (750) 1

있었다 그가 에 임명될 때의 관등은 관등인 이었다. 2 .32) 그런데

표훈을 방문할 때는 관등과는 별도로 정해진 최고 관위의 하나인17

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 아마도 대정이 표훈을 방문한 시기는 그가 시중. ,

32)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경덕왕 년조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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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 물러난 년 직후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김대성은 시중직에750 .

서 물러난 다음 해인 년부터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하기 시작한다751 .

김대성의 불국사 조성 계획이나 그 실행 과정에는 표훈의 자문이나 영향

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의 원래 이름은 였다 이것은 에 수록된.   

의 33) 중에서 라‘ ’

고 한 구절로 확인된다 이란 화엄경 에서 그리고 있는 불국세.   

계다 화엄의 불국세계는 를 통해서 출현한다 따라서 이 에. .

게 물어서 배웠던 화엄의 종 삼매와 절 이름 화엄불국은 교리적으로 깊3

은 연관이 있다 화엄경 에서 설하고 있는 불국토는 와 로.   

구분되고 그리고 화엄경 에서 설하고 있는,   

등의 는 각각 에 해당되는데 가,

해인삼매에서 현현되는 의 세계로 에 해당한다면 불국사는,

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 세계로 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34)

표훈은 등 화엄의 불국세계에 대해서 언, ,

급한 바 있다 즉 그는 첫 회상의 는 의 땅일 뿐 실다운. “

는 없다 고 했다.” .35)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사바는 을 근본으로 삼고 은 를 근본으로 삼고, ,

는 를 근본으로 삼고 국토해는 을 근본으로 삼고 불가, ,

설은 을 근본으로 삼는다.36)

33) 의천 원종문류 권 한국불교전서 쪽, 22 ( 4, 647 ).    

34) 졸저 앞의 책 쪽, , 1991, 211 .

35) 십구장원통기 상권.  

36) 십구장원통기 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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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불국에 대한 표훈의 이와 같은 언급으로 볼 때 김대성이 구상했,

던 화엄불국사의 조영 계획은 표훈의 자문과 영향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삼국유사 에 의하면 표훈은 불국사에 살면서 항상 을,  

왕래했다고 한다 그리고 에도 김대성은 불국사와 석불.

사를 창건하여 과 두 를 청해서 각각 거주하게 했다고 한다.

불국사고금창기 에는 불국사에 표훈의 부도가 전한다고 했다.  37) 이상의

여러 기록으로 볼 때 불국사 창건에 표훈은 깊이 관여했던 것 같다 물론.

완성된 이후의 불국사에 표훈이 주석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의상이 입적한 년에 표훈의 나이를 세로 가정해 보아도 불국사의 완702 20

성을 보지 못하고 김대성이 죽은 년에 표훈은 이미 세가 넘기 때문774 90

이다.

경덕왕은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표훈에게 기원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표훈이 에게 청하여 태자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가 곧 세, 8

에 즉위한 이라는 설화가 전한다.38) 경덕왕 은 의 딸(742 764)

을 맞아 왕비로 삼았는데 곧 이다 왕은 년 월에 다시 각, . 2 (743) 4

간 의 딸을 로 맞아서 이라고 했다 왕비에게도 후비.

에게도 소식이 없었다 이 일로 왕은 을 시켰다 아들에. .

게 왕위 물려주기를 열망하던 경덕왕은 고승의 을 빌려서라도 그의

희망을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을 궁중으로 초청하여 부탁했다. .

짐은 복이 없어서 뒤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 ,

에게 청하여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표훈이 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상제가 말씀하기를 딸을 구한다면 가능하지만 아들은 마땅치 않다“ ,

고 했습니다.”

37) 불국사지 아세아문화사 쪽( , , 50 ).    

38) 삼국유사 권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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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말했다.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를 바라오“ .”

표훈이 다시 천제에게 올라가 그와 같이 청했다.

천제는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 . .”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에 천제가 다시 불러 말했다.

하늘과 사람 사이는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스님은 이웃 마“ ,

을처럼 왕래하여 를 누설하니 지금부터 다시는 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훈이 내려와서 천제의 말로써 했다.

왕은 말했다.

나라가 비록 위태롭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이을 수만 있다면 만족“

하겠다.”

그 후 가 태자를 낳음에 왕은 매우 기뻐했다.39)

태자 세 때 경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왕위에 올랐는데 곧 혜8 ,

공왕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은 돌아가기 년 전에 표훈을 만난 것. , 8

이 되는데 대개 경덕왕 년 경이 된다 이 무렵에 표훈은 에, 16 (757) .

있었을 것이다 년 경덕왕 에도 이 절에서 에 대해 강의한 기. 760 ( 19)

록이 보이기 때문이다.40)

후사를 얻고자 하는 경덕왕의 집념은 대단했다 굳이 아들을 얻어 왕.

위를 물려주려고 고집하는 왕은 이미 나이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들.

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어린,

왕의 등장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 아니었다 이에 표훈은 의 권위를 빌려 국왕에게 간했던 것이다. .

아들을 고집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왕은 표훈의 말을 새겨듣.

지 않았고 년 에 아들을 얻었다 년 년에 세 살 어린 아들, 17 (758) . 19 (760)

39) 삼국유사 권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2, .  

40) 쪽( 45, 72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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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태자로 책봉했고 년 월 왕은 세상을 떠났다 세 태자가 즉위하, 765 6 . 8

니 곧 혜공왕 이다 태후가 을 했지만 도적이 벌떼처럼 일, (765 780) . ,

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혜공왕 년 월에 발생한 의 난을. 4 (768) 7

시작으로 전국의 이 서로 싸울 정도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96 .

년 월 이 모반했다 과 등은 김지정 일파를 진압780 2 .

하면서 혜공왕도 시해했다 이로써 신라 은 마감되고 의 혼. ,

란이 시작되었다.

천제에게 청하여 경덕왕이 아들을 얻도록 해준 표훈의 노력을 경덕왕

의 전제왕권을 도와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41) 그러나 이 설화의

전체적 구조로 보거나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던 표훈의 말이 맞았다고 한

평으로 볼 때 표훈이 아들을 고집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음에도 왕이 고집을 버리지 못한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는 의

미로 이해하는 것이42)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아무튼 표훈은 불국사에 거. ,

주할 때 항상 을 왕래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은 소문나 있었기에

경덕왕이 그의 법력에 의지하여 태자를 얻어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이

다 이 설화에 의하면 세기 중반 표훈은 신라의 대표적 고승이었음에 분. , 8

명하다.

표훈은 의상의 는 물론 뛰어난 명의 제자 즉 중의 한4 ,

명이기도 했다 에 수록된 및 가 전하는.       

41) 이기백 과 한국사상 신라정치사회사연구, 5, 1962 : ,    

일조각 쪽, 1974, 217 .

42) 졸저 앞의 책 쪽, , 1991,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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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훈과 의상의 문답 기록으로 표훈이 의상의 직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표훈의 활동이 돋보이는 시기는 세기 중반인 경덕왕8 (742 764)

때다 그는 년 무렵에 황복사에서 을 만났고 년경에는 경덕왕. 750 , 757

을 만났으며 년에는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의했다 표훈이 의상 문하에, 760 .

서 수업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덕왕 때의 그의 나이는 대 혹은 대 정, 70 , 80

도의 노령이었을 것이다 의상이 한 년에 표훈의 나이가 세였다. 702 20

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가 황복사에서 강의하던 때는 세에 해당하기 때, 78

문이다 세의 고령이던 년 당시까지도 전교 활동을 했다는 신라의. 103 805

밀교승 43)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아마 표훈도 장수했던 것 같다, .

화엄에 관한 표훈의 견해는 훗날의 여러 저서에 인용되면서 영향을 주었

고 김대성의 불국사와 석불사 창건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자문했다 그리, .

고 그는 아들을 얻어 후사 잇기를 열망하고 있던 경덕왕에게 나라가 혼란

에 빠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을 왕래하는 의 소유.

자로 혹은 신라의 마지막 으로 존숭되기도 했다 표훈이, .

중의 한 분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신라 중대 불교사에서 차지하

는 그의 높은 위상 때문이었다.

43) 쪽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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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Great Monk Pyohun of

Hwaeomjong in the Middle Period of Silla

Kim, Sang-hyun

Pyohun( ) is a notable eminent monk in the Buddhist history of mid

Silla. However, it is not easy to identify his whole life systematically

because data about him are fragmentary. Moreover, data relating to whole

life of Pyohun appears scattered over nearly 100 years from 676, the 16

years of munmuwang( ) when Uisang( ) had built Buseoksa(

) and started to concentrate on his missionary work, until the reign of

Kyongdokwang( ). Even, the claim that pyohun is not immediate

disciples of Uisang was emerged due to this problems. Is really not Pyohun

an immediate disciple of Uisang?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his status in the Buddhist history of mid Silla, by not only

inquir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pyohun and Uisang, but also

thoroughly examining for the survival times and the important activities of

pyohun.

Pyohun is one of the ten disciples who were directly taught from

Uisang. This fact is identified by the dialogues between pyohun and Uisang,

written on Daegi( ) and Gogi( ) . However, the time when the    

most remarkable activities of pyohun revealed was eight mid

century(742~764, the reign of gyeongdeokwang. He had met Dae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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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wangboksa( ) in nearly 750, had met gyeongdeokwang around

757 and lectured Hwaeom( ) at Hwangboksa in 760. Considering that

Pyohun was taught from Uisang, his age in the reign of Kyongdokwang

might be seventy or eighty years old. Assuming Pyohun was twenty years

old in 702 when Uisang passed away, the time he lectured at Hwangboksa

was the age of 78. Perhaps pyohun seemed to have a long life. Pyohun had

actively consulted when Kim Dae seong( ) built Bulguksa( ).

And he pointed out to gyeongdeokwang who was eager to have a son and

hand over the throne to him that the country might fall into chaos. He got

respected as the last saint of Silla. Pyohun included as one of the ten saint

of the main building in heungryunsa( ) because of his high position

in Buddhist history of mid Silla.

Key Words : Pyohun( ), Uisang( ), Daejeong( ),表訓 義相 大正

Gyeongdeogwang( ), Bulguksa( ), Hwangboksa( )景德王 佛國寺 皇福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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